
성경원문연구 53 (2023. 10.), 185-209｢ ｣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3.10.53.185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t

한국 가톨릭교회 성서 번역의 선구자

선종완 신부( ) (1915-1976)宣鍾完

— “선종완역 과”(1958-1963) 공동번역 성서� � 를 (1977)

중심으로 —

이환진*

1. 들어가는 말

년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성서 번역 역사에서 잊지 못할 2020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 해에 한국 개신교회 선교 사상 처음으로 . 

신약전서 예수셩교젼셔 를 펴낸 존 로스 선교사의 ( , 1887) (John Ross) � �

자료집1)이 남서울대학교의 박형신 교수에 의해 발간되었고 또한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약성서를 번역한 선종완 신부의 선종완 신부 �

성서번역 자료집 전 권( 41 )� 2)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성모영보수녀회가 

펴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선종완 라우렌시오 신부(Laurentius) 

의 성서 번역 작업을 소개하고 간략하게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1915-1976)

로 한다 먼저 선종완 라오렌시오 신부가 년부터 년까지 혼자 번. 1958 1963

역한 이른바 선종완역 을 소개하고 다음에는 그가 공동번역 성서“ ” (1977� �

년 번역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번역 작업을 했는지 그가 직접 쓴 글을 소개) 

하면서 간단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종완 라우렌시오 신부의 성서 번역 세계를 살펴보(Laurentius) 

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선종완 신부의 성서 번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 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New York Universituy . . 

adcoelum@gmail.com.

1) 박형신 편 존 로스 자료집 서울 한국교회사학회, ( : , 2020).� �

2)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전집 과천 성모영보수녀회, ( :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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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3) 그리고 그의 성서 번역 작업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 < 1> 선종완 신부의 젊은 시절4)

2. 선종완 신부와 성서 번역

  

선종완 신부는 한국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작업하여 년 부활1997

절에 펴낸 공동번역 성서� �5)의 구약 번역 작업에 가톨릭교회의 대표로 참

가한 학자이다 이 공동번역  성서 는 년에 나왔는데 선종완 신부는 . 1977� �

이 책이 나오기 년 전 타계하실 때까지 병상에서 곽노순 목사와 함께 번역 1

3) 아래의 여러 글에 선종완역 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1958-1963) . , 李元淳

민족문화 이성우 한국 천주교회의 우리말 “ ”, 3 (1977), 44-45; , “聖書國譯史論考 ｢ ｣

성서번역사와 우리말 성서번역의 의미 근 현대 한국가톨릭연구단 지음 한국 근 현대 ”, , ㆍ � ㆍ

년 속의 가톨릭교회 상 서울 가톨릭출판사 정인준 선종완 신부의 100 ( ) ( : , 2003), 109-110; , “�

삶을 통한 가르침 가톨릭신학과사상 그리고 민영진”, 51 (2005), 167, 173-174. , ｢ ｣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은 선종완역 구약성서가 다분히 ( : , 1984), 165-166 “ ” “� �

직역 이면서도 우리 고유어 표현의 잦은 빈도가 특징적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말씀의 ” “ ” . 

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서울 나이테미디어, ( : , 2015), – � �

는 선종완역 과 공동번역 성서 작업에 그가 어떻게 헌신하면서 임했는가를 길게 108-132 “ ” � �

설명하고 있다.

4) 이 논문에 실린 사진들은 년 월 일에 과천 성모영보수녀원의 선종완 신부 기념관에서  2021 9 1

필자가 찍은 것이다.

5) 공동번역 성서 구약의 번역 평가에 대해서는 민영진 의 , “ ”, � � 共同飜譯 舊約聖書 飜譯特徵

신학사상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를 보라22 (1978), 67-78; , , 168-17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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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몰두했다 선종완 신부는 년부터 년까지 문익환 목사와 곽. 1968 1976

노순 목사와 함께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6) 그런데 곽노순 목사는 박사학위

를 마치기 위하여 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문익환 목사는 그 당시 독1976

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래서 공동번역 성서 의 구약 번역의 최종 원고는 선종완 신부가 마지막까� �

지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선 신부는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 그러니. 

까 년 월 초까지 최종적으로 번역 작업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1976 7 . 

초로 신 구교가 연합하여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 구약의 마무리는 선종완 · � �

신부가 한 것이다.7)

사진 < 2> 왼쪽부터 선종완 신부 곽노순 목사 문익환 목사 년 월, , (1976 9 )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 가 나오기 전 선종완 신부는 이미 구약의 약 2/3� �

를 혼자서 번역해 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 편 창세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 , : , 1958.� �

제 편 출애굽기 레위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 , : , 1959.� ㆍ �

제 편 민수기 신명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3 , : , 1959.� ㆍ �

제 편 요수에기 판관기 루트기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4 , : , 1959.� ㆍ ㆍ �

제 편 사무엘 전후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5 , : , 1959.� �

6) 곽노순 히브리말 뭉둥이 말이고 한국말은 비단 말 성경원문연구, “ ··· ”, 45 (2019), ｢ ｣

325-339.

7) 년 월 일 성모영보수녀회의 정 실비아 수녀의 설명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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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열왕기 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6 3 4 , : , 1959.� ㆍ �

제 편 성영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0 , : , 1959.� �

제 편 이사야 예언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2 , : , 1959.� �

제 편 예레미야 예언서 애가 바룩 예언서 서울 한국천주교중13 , : � ㆍ ㆍ �

앙협의회, 1963.

선종완 신부가 년에 설립한 경기도 과천의 성모영보수녀회에서는 1958

년 월 그의 성서 번역 관련 자료집 권을 모두 펴냈다 그분이 수도 2019 12 41 . 

없이 고친 교정 번역 원고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이 어. 

떤 과정을 거쳐 성경을 번역했는지 잘 알게 되었다.

사진 < 3> “선종완역” �창세기 초판 년, 1958�

3. 선종완 신부와 구약학

선종완 라우렌시오 신부는 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Laurentius) 1915

공� 동번역  성서 가 나오기 년 전인 년 월 일에 하느님의 부르심1 1976 7 11�

을 받았다 선 신부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8) (1) 

년 년대에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성서학 교수로 가르치신 것과 1950 -1970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성모영보수녀회를 창립하신 것 그리고 한국 가(2) (3) 

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약성서를 원어에서 번역하신 것이다 여기에 . 

8) 정인준 선종완 신부의 삶을 통한 가르침, “ ”, 1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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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구약성서 가운데 제 경전 외경 에 속하는 바룩을 한국인 최초로 번2 ( )

역한 학자이기도 하다.

선종완 신부의 생애는 이분이 세우신 과천의 성모영보수녀회에서 이미 

두 권을 펴냈다.9) 따라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하

는 편이 나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선종완 신부의 성서 번역 세계에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선종완 신부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 자비를 들여 이탈리아와 1948 1952 4

이스라엘에서 성서학을 공부했다 특히 구약학 공부에 매진한 것으로 보이. 

는데 그것은 년에서 년까지 년간 예루살렘 성서연구소1951 1952 1 (L’Ecole 

에서 성서학과 성서고고학Biblique et Archéologique Française de Jerusalem)

을 공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선종완 신부는 그 이전 년부. 1942

터 년까지 일본 중앙대학 전문부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그리1945 . 

고 년에 이탈리아의 우르바노 대학 에 1948 (Pontificia Università Urbaniana)

편입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 안젤리쿰 대학(Pontificia Università San 

신학연구과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결국 년에서 Tommaso D'Aquino) . 1950

년까지 로마 성서대학 에서 성1951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De Urbe)

서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분의 관심은 성서학이었다. .

선종완 신부는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고대 언어에 능하신 분이어서 서울 

가톨릭대학에서 성서학 교수로 가르쳤다 이것은 그분이 히브리어 그리. “ , 

스어 아람어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시리아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 , , , , , , 

스어 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 ”10)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 

년 월 일 과천 성모영보수녀회에 있는 선종완 신부 기념관을 방문하2021 9 1

여 확인한 것으로는 이분이 고대 셈어 가운데 아카드어도 열심히 공부하신 

것이다 아카드어 는 쐐기문자로 되어 있는 고대 셈어로 기원전 . (Akkadian) 3

천 년대 후반부터 천 년 대까지 고대 중동에서 바빌론 사람들과 아시리아 1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이다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언. 

어이다 이렇게 선종완 신부는 성서를 가르치고 또 번역하기 위하여 현대. 

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아카드어와 같은 고대 셈어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이다.

9)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유고집 말씀으로 산 사제 서울 성바오로출, ( : – � �

판사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서울 나, 1984); , ( : – � �

이테미디어, 2015).

10)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선종완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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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4> 선종완 신부의 아카드어 필사 노트

뿐만 아니라 수메르어 까지 공부하여 성서에 나오는 용어의 뜻(Sumerian)

을 설명하는데 선종완 신부가 처음으로 구약을 번역하여 비롯음에 라는 “ ”

부제를 붙여 펴낸 창세기 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번역의 창세기 (1958) . 2:6� �

에는 아담이라는 뜻에 대해서 옛날 말로서는 수메리아말에 아다 아버“ (｢

지 무 나의 곧 나의 아버지 가 아담 에 가장 가깝다), ( ) .”｣ ｢ ｣ ｢ ｣ 11)라고 설명한

다 또한 에덴이라는 말의 뜻도 수메르어로 비옥한 들 이라고 창세기 . “ ” 2:8

의 난하주에서 설명한다.12)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 않을 수 있으

나 선종완 신부의 성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 

선종완 신부가 성서 히브리어를 포함하여 북서방 셈어(North-West 

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히브리어 설명에 잘 나타난다Semitics) .13)

선종완 신부는 또한 성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아카드어 문헌인 텔 엘 

아마르나 문헌뿐만 아니라 세기의 페니키아어 페니치아 (Tel El Amarna) 12 (“

문자 문헌인 아히람 석관 비문 그리고 아람어 아라메이아말 를 언급한”) (“ ”)

다 특히 고 히브리어 헤브레아말 문자가 페니키아어에서 비롯되었다는 . (“ ”) 

점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마소라 학자들이 지금의 히. 

브리어 성서의 형태를 만들어 낸 유대인 학자들이라는 것도 말한다.14)

뿐만 아니라 선종완 신부의 성서 사본학적 식견이 무척 넓은 것은 다음

의 설명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11) 선종완 역 창세기 구약성서 제 권 난하주 , ( 1 ), 34 6.� �

12) 난하주 Ibid., 7.

13) Ibid., 9.

14) Ibid.,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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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로를 밟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구약성서 원문사본의 수는

에 가까운데 기원후 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요 세기의 것1,600 , 13 13

이 쉰 세기의 것이 여덟 세기 이전의 것은 매우 드물다 구약성서, 12 , 10 . 

의 완전한 사본으로서 가장 온전한 것이 기원후 년 사무엘 벤 야1009 ㆍ ㆍ

꼽이 베낀 빼뜨로뽈리스 레닌그라드 의 사본인데 이것은 알렙뽀의 B19a ( ) , 

세파르디움 유데아 회당에 보존되었다가 소실된 벤 아세르 본인의 사ㆍ

본 세기 과 같은 종류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는 기원후 (10 ) . 1

세기의 이사야서가 전부 남아있고 가장 오랜 것으로는 기원전 세기 것, 4

으로 레위기의 한부분 삼일 삼사 이십 이삼 이사( - , - , -一九 二〇 二一 二二

삼 사 오 이 있으니 이것을 페니치아 글씨로 쓰인 것이며 또 이것, - ) , 二二

이 기원후 세기의 사본과 아주 같음을 보면 성서가 얼마나 순전하게 10 , 

보존되어 오던가를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여기 말한 것은 유데아교의 랍. 

비들이 지켜오던 헤브레아 마소라 원문에 관한 것이다.15)

이 부분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사본에 대한 선종완 신부의 설명이

다 시대별 사본의 수를 밝히면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마소라 본문 사본. 

이 년의 레닌그라드 사본 인 것을 알려 주면1009 “ ”(Leningrad Codex, B19a)

서 동시에 그보다 몇십 년 이른 알렙포 사본 세기 초 도 “ ”(Aleppo Codex, 10 )

함께 언급한다 그러면서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성서 두루마리에 대해 .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 이후에는 약 쪽에 걸쳐 라틴어 역본 옛 라틴어역 불가타 뿐만 3 ( , ) 

아니라 그리스어 역본 칠십인역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 과 그 개정( , , , )

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신약의 본문 사정과 역본들에 대해. 

서도 설명한다 이렇게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어 역본들에 대해서 자세히 . 

설명한 개론서가 없던 당시에 무척 파격적인 설명이다 지금 읽어 보아도 . 

무척 자세하고 정교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선종완 신부는 성서를 사랑한 학자였다 그래서 그토록 고대 문. 

헌을 파고들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대 문헌 지식을 

활용하여 성서를 아름다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심한 학자였다. 

따라서 그의 비롯음에 창 라는 용어는 한국어 성서 번역사에 길이 남“ ”( 1:1)

을 번역어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종완 신부는 화가이고 음악가이다 이분은 성서 지도를 . 3

점 제작하신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와 이스라엘 지도 그리고 고대 중

동 지도이다. 

15) Ib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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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 선종완 신부가 그린 예루살렘 지도

선종완 신부의 성서 사랑은 그의 놀라운 그림 실력을 통해서도 이렇게 

유감없이 드러난다 성서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직접 예루살렘의 . 

박물관을 매일 시간씩 걸어서 오가며 이 그림을 모사하였다고 한다 지금2 . 

부터 년 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지금 보아도 훌륭한 지도가 아닐 수 없다70 .

사진 선종완 신부가 그린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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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종완 신부와 “선종완역”(1958~1963)

선종완 신부가 년부터 년까지 번역한 권의 구약성서에서 가장 1958 1963 9

눈에 띄는 특징은 길게 해설을 곁들인 성경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성서 본. 

문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을 위한 것임은 말할 것 없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 . 

가톨릭교회의 전통으로 보인다.16)

창세기의 경우는 성서 전체와 구약 전체 그리고 모세오경의 입문서 역할

까지 겸하고 있다 그분이 번역한 다른 책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곁. . 

들여 언급해야 할 것은 선종완 신부의 구약 각 책 이름 목록 가운데 지금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판관기 에스델 집회서“ ”, “ ”, “ ”(集會

바룩 하바꾹 등이다), “ ”, “ ” .書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야훼 라는 신명이다 히브리어“ ” . 

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라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한국 개신“ , , , ”

교회의 성경은 대부분 한문 성경 대표본 의 영향으로 여호와< >(1854) “ ”(耶

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선종완 신부는 그의 개인 번역에서 거룩) . 和華

한 이름(Nomen Sacrum 네 글자를 당시 성서학계의 견해를 반영하여 한국) 

어로는 처음으로 야훼 로 번역하였다“ ” .17) 선종완 신부가 참여한 공동번역  �

성서 의 구약 신명은 야훼 이며 지금도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경“ ” (2005)� � �

은 출애굽기 와 등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3:15 6:2 .

4.1. “선종완역”의 “비롯음에” 창세기 ( 1:1)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그분의 비롯음에 라는 번역어이다 히“ ” . 

브리어 성서의 시작 말 tyviareB.를 비롯음에 라고 번역한 것은 무척 신선한 “ ”

번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를 무척 사랑했던 선종완 신부는 . 

tyviareB.를 비롯음에 로 번역하기 위해 번이나 줄을 그어 가면서 이 번역“ ” 8

어를 찾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을 그분이 남긴 번역 원고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용 성경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은 태초에 라(1998) “ ”� �

고 번역하였고 한국 가톨릭교회의 공인역 성경 은 공동번역 성서(2005)� � � �

를 따라 한처음에 라고 번역하였다(1977) “ ” .18) 사실 태초에 라는 번역어는  “ ”

16) 셩경 과 신약성서 사복음 종도행전 제 판 그리고 서간성서 제 판(1910) ( 18 , 1968) ( 5 , � � � ㆍ � � �

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주년 신약성서 와 주석성경 도 마찬가지이다1963) . 200 (1991) (2010) .� � � �

17) 년에 중국 길림성의 용정 에서 나온 십자군 이라는 잡지에서 김재준 목1938 ( ) ( )龍井 ｢ ｣ 十字軍

사는 창 장을 번역하면서 야 웨 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1-4 “ - ” .

18) 공동번역  성서 는 한 처음에 로 가톨릭교회의 성경 은 한처음에 로 약간 다르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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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익숙하여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용어이지만 어려운 용어이다. 

그리고 한처음에 는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 이면 “ ” . “ ”

처음 이지 한 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 어색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면“ ” “ ” . 

에서 선종완 신부의 비롯음에 는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토박이말“ ”

이다 그는 번역 주에서 비롯음 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다. “ ” .

이 비롯음 은 영원한 천주 홀로 엄연히 계시고 만물이 아직 생겨나｢ ｣

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를 뜻하니 창조와 더불어 비로소 만들어 내셨음, 

을 뜻한다.19)

머리 라는 말에서 나온 브레쉬트“ ” ‘ (tyviareB. 의 레쉬트)’ ‘ (tyviare 를 선종완 )’

신부는 비롯음 으로 번역하면서 비로소 와 연결시켜 아무것도 없을 때 “ ” “ ”

천주에 의해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처음 시작하다 라는 뜻. “ ”

의 비롯하다 에서 만든 비롯음 라는 말을 위의 짧은 설명에서 보듯이 “ ” “ ”

비로소 라는 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절로 창세기 을 “ ” . 1:1

이해하고 있다.20)

4.2. “선종완역”의 “빛이 생기어라” 창 ( 1:3)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창세기 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1:3 . .

천주께서 가라사대 빛이 생기어라 하시매 빛이 생기니라, .｢ ｣

여기서 선종완역 의 생기어라 와 생기니라 는 히브리어 “ ” “ ” “ ” yhiy>의 

번역이다. yhiy>는 히브리어 동사 hyh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이 . hyh 동사를 

선종완 신부는 생기다 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셩경젼셔“ ” . � �

는 잇스라 와 잇거늘 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곧 (1911) “ ” “ ” . hyh동사를 있다 로  “ ”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개역한글 과 개역개정 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 . � � � �

영어 성경 제임스왕역 이나 영어 개정역 의 (KJV) (RV) “be”21)를 따른 것으로 

띄어쓰기를 했다.

19) 선종완 역 창세기 각주 , , 30, 2.� �

20) 물론 창 은 공동번역  성서 와 새번역 의 난하주처럼 지어 내시던 창조하시던 맨 1:1 “··· ( ) � � � �

처음 과 비슷하게 상황절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영어 성경 가 창 을 상황절로 번역” . NJPS 1:1

한다 그런데 선종완 신부는 여기서 창  을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 and earth”). 1:1

절대절로 번역한다 그리스어 칠십인역 시리아어 페쉬타역 라틴어 불가타역 아람어 타르. , , , 

굼역과 같은 고대어 번역을 따르고 있다.

21)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KJV, 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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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물론 대표본 을 위시한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있다 는 . < >(1854) “ ”

뜻의 有22)로 번역하였기에 이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hyh 동사에서 파생한 yhiy>가 히브리어로 인칭 명령형이라3

는 점이다 우리말의 어법은 인칭 명령밖에 없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에. 2 . 

는 인칭 명령형이 별도의 파생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인칭 명령의 경2 . 3

우 별다른 형태는 없고 많은 경우 미완료태 가 인칭 명령으로 사용(Yiqtol) 3

되기도 한다 바로 창세기 의 . 1:3 yhiy>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어로 . 

번역하기 위해서는 인칭 명령을 인칭 명령으로 바꾸어 번역해야만 자연3 2

스러운 한국어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종완역 은 생기다 라는 번역어로 창세기 의 “ ” “ ” 1:3 hyh 동사를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한국어 성경 가운데 처음인 듯하다 곧 . hyh 동사를 

존재 있다 가 아닌 과정 생기다 으로 이해하여 빛이 하느님의 피조물인 (“ ”) (“ ”)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선종완 신부의 이러한 . hyh 동사 이해가 매우 

혁신적인 것은 대부분의 외국어 성경이 있다 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 ”

이를 따르지 않고 생기다 라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 .23) 이러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하여 공동번역  성서 는 창세기 을 빛이 생겨라 하시자 (1977) 1:3 “‘ !’ � �

빛이 생겼다 라고 번역했다 또한 민영진 박사가 공동번역 평양교정본” . “ ”

이라고 그 특징을 설명한 북한성경 (1990)� � 24)도 조선어 스터디 성경� �

(2008)25)도 이 부분을 똑같이 번역한다 그리고 새번역 도 . (2001)� �

가톨릭교회의 성경 도 이와 거의 같게 번역했다(2005) .� � 26)

22) “宜有 ,光卽有 브리지만 컬벗슨( )”( , - ); “光 焉 代表本 譯 要有 ,光就有 쉐레쉐브스키 ”(了光 淺文

, , ). 理譯 和合本 和合本修訂版

23) 지난 세기 초에 나온 히브리어 사전 BDB 쪽 도 나타나다 로 창  의 히브(225 ) “ ”(to appear) 1:3

리어 yhiy>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게제(“let light appear, and there light appeared.”). 

니우스 불 히브리어 사전도 쾰러 바움가르트너 히브리어 사전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 , -

있다 이 두 사전이 창 의 . 1:3 yhiy>를 꼭 집어서 생기다 라는 뜻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 ”

생기다 벌어지다 라는 뜻이 이 동사의 일차적인 뜻이라 밝히“ , ”(to come to pass, geschehen)

고 있다(Ges-Buhl, 243; Koehler-Baumgartner, 243-244).

24) 민영진 북한성경 제작 실무자 새가정 신약은 년에 나왔다, “ ”, 537 (2002), 15-16. 1983 . � � ｢ ｣

민영진 교수는 북한 조선기독교도련맹의 강양섭 목사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북한�

성경 은 이영태라는 분이 제작 실무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영태 선생은 셩경젼셔. � � �

과 셩경 개역 의 구약 번역 작업에 참여한 이눌서(1911) (1938) (William D. Reynolds, � �

의 조사 를 지낸 분으로 알려져 있다1867-1951) (assistant) .

25) 이 성경을 알려 주신 조영진 목사 고양조선족선교교회 에게 감사를 드린다( ) .

26)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새번역’ , ”( ), � �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성.’ ”(�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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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종완역”의 “땅과 하늘” 창 ( 2:4)

이번에는 창세기 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선종완 신부는 창세기 2:4 . 2:4

하반을 천주 야훼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 이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 ,” . 

창세기 상반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그 유래가 이러하였느니라 라2:4 “ ”

고 번역한다 곧 하늘과 땅 상반 과 땅과 하늘 하반 의 차이이다. “ ”(2:4 ) “ ”(2:4 ) . 

이 차이는 문체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신학의 차이이기도 하다 성서학자들. 

은 세기 이래로 창세기 상반을 사제 문서 라고 부르고 하반을 19 1:1-2:4 (P) 2:4

야훼 문서 라고 부른다 곧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에 창세기 상반은 (J) . 2:4

하늘과 땅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의 하늘과 땅 이라는 “ ” 1:1 “ ”

표현과 함께 사제 문서 의 앞과 뒤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곧 사제 기자는 (P) . 

여기서 하늘과 땅 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하늘과 땅 이라는 공간을 가리“ ” “ ”

키는 말로 끝맺으면서 그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 , ···”

는 말들을 가둔다 곧 공간이 시간을 가두는 것과 같은 신학적인 의도가 담. 

긴 표현이다 사제들은 시간에 맞추어 하느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 

에 시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의도는 창세기 하반의 땅과 하늘 이라는 표현에서도 2:4 “ ”

찾아볼 수 있다 야훼 문서 는 창세기 상반의 하늘과 땅 과는 다르게 . (J) 2:4 “ ”

하반에서 땅과 하늘 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세기 장 끝까지 땅에서 벌2:4 “ ” 2

어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종완 신부는 야훼 문서. (J)

의 이러한 신학적인 의도를 알아차리고 창세기 하반에서 땅과 하늘 로 2:4 “ ”

번역한 듯하다 사실 칠십인역이나 페쉬타역과 같은 고대어 번역 성경들은 . 

이러한 신학적 의도는 무시한 채 하늘과 땅 으로 창세기 하반을 번역했“ ” 2:4

다.27) 특히 이 대목에서 불가타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선종완 신부

는 가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평생 품에 끼고 살았

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무덤에 그 라틴어 불. 

가타역 성경을 함께 묻어드렸다고 한다 선종완 신부는 창세기 하반을 . 2:4

번역하면서 이토록 애지중지하였던 불가타역 성경의 하늘과 땅 이라는 “ ”

표현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어 본문의 신학적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냈다. 

이 번역이 한국어 성경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의 파격적인 번역이라는 것

은 셩경젼셔 과 성경개역 그리고 개역한글 에 걸쳐 (1911) (1938) (1961)� � � � � �

계속해서 창세기 하반을 하늘과 땅 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2:4 “ ” . 

27) 아람어 타르굼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 땅과 하늘 로 번역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 “ ” . KJV 

와 과 또한 으로 번역했다(1611) RV(1881) JPS(1917) “(the) earth and (the) heav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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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 과 표준 과 개역개정(1977) (1993) (1998)� � � � � �

에 와서야 비로소 땅과 하늘 로 창세기 하반의 이 표현을 번역하였다“ ” 2:4 .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선종완의 창세기 하반에 등장하는 땅과 하늘 이2:4 “ ”� �

라는 표현은 매우 획기적인 번역이다 공동번역 성서 은 이 부분에서 선. “� �

종완역 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한성경 공동번역 평양교정본” . ( , � �

도 가톨릭교회 성경 도 조선어 스터디 성경 도 똑같이 1984) (2005) (2008)� � � �

땅과 하늘 로 이 부분을 번역한다“ ” .

4.4. “선종완역”의 “내가 있노라” 출 ( 3:14)

그 다음 선종완역 의 출애굽기 를 잠깐 설명하기로 하자“ ” 3:14 .

천주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나는 내가 있노라 에훼 하는 이로라( )｢ � � ｣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내가 있노라 에훼, “ ”( ) ｢ �

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고 이렇게 말하라 하시며,� ｣ 28)

선종완 신부는 위의 인용처럼 잘 알 수 없는 출애굽기 의 히브리어 3:14

표현 hy<h.a, rv,a] hy<h.a,를 나는 내가 있노라 하는 이로라 로 번역한다 그리“ ‘ ’ ” . 

고 hy<h.a,는 내가 있노라 로 번역한다 이 표현을 한국 개신교회의 첫 공인 “ ” . 

성경 셩경젼셔 은 나는 연히 있 쟈 로 번역했다 그런데 (1911) “ ” . 1938� �  

년에 나온 셩경 개역 은 나는 스사로 있는 쟈 로 번역한다 이 번역은 개“ ” . � � �

역한글 과 개역개정 까지 이어진다 곧 셩경젼셔 와 개역 (1961) (1998) . � � � � �

전통의 특징은 hy<h.a,의 어근인 히브리어 동사 hyh를 번역하면서 있다 라고 “ ”

번역하고 여기에 자연히 셩경젼셔 나 스스로 개역한글 라는 말로 “ ”( ) “ ”( )� � � �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 은 출애굽기 의 이 표현을 나는 곧 나다 와 3:14 “ ”� �

나다 로 각각 번역한다 이 번역은 곧 나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 ” . “ ”

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이어서 나오는 표준 의 개정판인 새. � � �

번역 까지 이어진다 새번역 역시 공동번역 성서 처럼 나는 곧 나다. “ ”� � � � �

와 나 라고 하는 분 이라고 각각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 ’ ” . 

표준 은 개역 전통을 따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나 와 스스로 계신 분 이라“ ” “ ”� �

고 번역한 것이다 곧 새번역 은 여기서 개역 전통을 따랐다가 공동번역 . � � �

성서 을 따라 나 에 초점을 두어 번역하였다 스스로 있다 를 바꾸어 스“ ” . “ ” “�

28) 선종완 역 출애급기 레위기, , 7.�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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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를 빼고 나는 곧 나 또는 나 로 번역하여 나 를 강조한 것이다 이” “ ” “ ” “ ” . 

러한 경향은 가톨릭교회의 공인역 성경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2005) . � �

가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있는 나다 와 있는 나 로 번역하기 때문이“ ” “ ”

다.

이렇게 출애굽기 의 번역은 약 여 년의 한국어 성경 번역 역사에3:14 100

서 자연히 와 스스로 를 있다 라는 말 앞에 집어넣은 번역에서 있는 “ ” “ ” “ ” “

나 나 나다 처럼 나 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그” “ ” “ ” . 

런데 선종완역 은 앞의 인용에서 본 것처럼 내가 있노라 라는 말로 “ ” “ ” hy<h.a,
를 번역하여 나 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러한 전통은 공동번“ ” �

역 성서 와 가� 톨릭교회의 성경 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2005) . � �

고 이미 북한성경 공동번역 평양교정본 과 조선어 스터디 성경( , 1984)� � � �도 

이 번역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5. 선종완 신부와 �공동번역 성서�(1977) 

년 부활절에 나온 공동번역 성서 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 구교가 1977 ·� �

함께 번역하여 내놓은 성경이다 이 번역 성경의 구약은 개신교회의 문익. 

환 목사와 곽노순 목사 그리고 천주교회의 선종완 신부의 작품이다 특별. 

히 선종완 신부는 임종하기 일주일 전까지 병원에서 이사야 번역의 마지막 

교정을 보았다고 한다.29) 당시 문익환 목사는 시국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

고 곽노순 목사는 학위를 마치러 다시 미국에 되돌아간 상태였다 그리고 . 

공동번역  성서 구약의 책임자로는 선종완 신부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 �

다 그래서 임종하기 일주일 전까지 번역의 마무리 교정을 병상에서조차 . 

하신 것이다.

이러한 공동번역  성서 는 파격적인 번역으로 년 부활절에 나왔을 1977� �

때 세간을 놀라게 했다 야훼 라는 신명을 사용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 “ ”

하느님 으로 표기한 것은 일부의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회에게는 충격이“ ”

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 익숙한 고유명사가 많이 달라진 이유로 결국 .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회는 공동번역  성서 사용을 기피했다 당시 일부. � �

의 감리교회와 기독교장로회가 이 공동번역  성서 를 교회에서 사용하기� �

는 했으나 예배용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물론 지금까지 대한성공회와 한. 

국정교회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공동번역  성서 를 예배용으로 사� �

29) 년 월 일 과천 성모영보수녀회의 정 실비아 수녀의 증언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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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년 을 사용하는 것. (1999 )� �

이다.

이에 비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공동번역 성서 가 나온 이래로 여 년 200� �

동안 사용하던 천주 대신 하느님 을 사용하고 또 야훼 라는 신명도 사“ ” “ ” “ ”

용하기로 한다 물론 지금은 자체적으로 번역한 성경 을 예배용으. (2005)� �

로 사용하지만 여전히 여 년 동안 공동번역  성서 에 익숙해진 탓에 이 30 � �

천주교회의 성경 에 낯설어하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분. � �

명한 사실은 천주교회 성경이 야훼 라는 신명을 모두 주 나 주님 으로 “ ” “ ” “ ”

바꾸긴 했으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야훼 라는 신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 ”

것은 선종완 신부의 개인 번역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야. “

훼 라는 거룩한 이름” (Nomen Sacrum 은 선종완 신부의 번역어이고 년) 1958

에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펴낸 창세기 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

5.1. 선종완 신부의 논문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의 일

부 쪽(152-154 )30)

그렇다면 선종완 신부는 공동번역 성서 에 어떠한 공헌을 남겼는지 그� �

가 남긴 글을 인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선종완 신부가 하박국 를 주. 2:4

제로 쓴 논문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 의 앞부분이다 논문 속에“ ” . 

서 본문 비판 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이 부분 쪽 은 선종완 신“ ” (152-154 )

부가 공동번역 성서 의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하박국을 번역할 때 얼마� �

나 고심하면서 작업했는지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 

에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고 그 뒤에 약간의 설명과 평가를 덧붙이기로 

하자.31)

공동번역 성서 초고에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보았다.� �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나를 믿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30) 말씀의성모영보 수녀회 엮음 선종완 신부 유고집 말씀으로 산 사제 이 글은 , , 152-154. – � �

본디 가톨릭대학 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2 (1976), 5-34 .｢ 論文集｣

31) 이하 전체는 선종완 신부의 논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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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1. 비판

이렇게 풀이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마소라 히브리 원문을 . 

글자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보라 우쭐대로 있구나 마음을 바르게(hinnē) (‘ppelāh), (naphshō) 

지니고 있지 않구나 올바른 사람도 제가 성(yashrāh) (bō) (lō’). (weṣaddiq) 

실해야 살 길이 열린다(be ’emūnāthō) (yiḥyeh).

칠십인역에서는 뒤로 물러선다면 라고 되어 있다 원ἐὰ ὑ ί ( ) . ν ποστε ληται

문을 만일 물러선다면 이나 만일 게을러진다‘hēn( ) ullaph( )’ ‘hēn( ) ‘uppal(

면 이라 읽었을 것 같다 아퀼라 는 무성의)’ . (Aquilla) ἰ (δού νωχελευομ ένου

하구나 라고 되어 있다 원문을 이라 읽었을 것 같다 유다 ) . ‘hinne he‘āṣēl’ . 

사막 사해 안에서 발견된 칠십인역 수정본 에는 어두움 이(Rec.) ‘ ’(‘aphlāh)

라고 되어 있다.

마소라의 웁뻘라 의 끝 자음이 보다 이라는 뒷받침을 아퀼라와 칠‘ ’ ph l

십인역 수정본에서 볼 수 있다.

는 둘째 자를 잘못 보아서 칠십인역 수정본은 첫째 자를 잘못 들Aquila , 

어서 그렇게 달라졌을 것 같다.

마소라의 힌느네 웁뻘라 를 한마디로 붙여 읽으면 이 된‘ ’ ‘hanne ‘ephal’

다 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재귀형 분(K. Budde, Breitreiher, O. Procksch ). 

사에 관사를 붙인 것이 되고 스스로 젠체하는 자 라는 뜻이다 이 , ‘ ’ . 

를 이 구절 전반부 끝말 로 받아서 이 문장의 목적Nominativus pendens ‘bō’

어로 삼을 수 있다 스스로 젠체하는 자 그런 자를 이라 하면 로야슈라 . ‘ , ’ , ‘

나프쇼 보 라고 길고 어색한 단어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을 뜻하’ ‘ ’

여 후반부의 쌋디크 올바른 사람 와 대조시킬 필요가 없다 스스로 젠‘ ’( ) . ‘

체하는 자 가 올바른 사람 과 대조를 이룬다’ ‘ ’ .

영어 성경 도 라 번역한 것은 마소ICC, NAB, NEB Rash man, the reckless

라의 뜻을 떠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시리아 번역에는 ‘‘ 라 읽어 악한 자 를 가리킨awwlāh’ ‘ ’(ha ‘awwāl)

다 벨하우젠 할러 마르티 는 이를 따랐다 후. (Wellhausen), (Haller), (Marti) . 

반부의 올바른 사람 과 대조가 잘 된다 이 경우에도 셋째 자는 인 ‘ ’(ṣaddīq) . l

것을 눈여겨볼 것이다.

불가타는 믿지 않는 자 라 하였다 성예로니모가 의 ‘incredulus’( ) . ‘āphal

사역형을 민수기 에서 어두워지다 라 번역한 것처럼14:44 ‘Contenebrari’( ) , 

여기서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참조(P. Schlegg ).

그러나 반 후나커 는 칠십인역을 따라 (Van Hoonaker) ‘‘ 몰락한ullaph’(

다 로 보고 아모스 이사야 에 그 유사한 곳을 들었다 이것을 ) 8:13; 51:20 . 

따른 것이 예루살렘 성서(Jerusalem Bible, Junker, Rinaldi, Bernin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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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Delcor) .

이것 말고는 스텐젤 이 악을 행하는 자 는(M. Stenzel) “ (po‘el ’āwel) 32) 그

런 짓으로 제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 라(bō) (naphshō) (lo’ ishmōr)” 33) 고쳐 

읽으며 후반부와 만족할 만한 대조를 이루었다 악을 행하는 자 와 올, . ‘ ’ ‘

바른 사람 제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 와 살 길이 열린다 또 그런 짓으’, ‘ ’ ‘ ’ ‘

로 와 성실함으로 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 ’ .

마소라의 마음을 바르게 지니고 있지 않구나 가 칠십인역에는 ‘ ’ ‘ouvk 

euvdokei/ ἡ ψυχή μου auvtw/| 라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 .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다 로 보았을 ‘ (naphshi) (bō) (raṣtah) (lo’)’

것이다.

마소라의 한 사본과 아퀼라도 칠십인역의 나피쉬 나는 를 따랐다 공‘ ’( ) . �

동번역 성서 가 이것을 따라 전반부를 풀어 이렇게 번역했다.�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후반부에 마소라의 제가 성실하여야 가 칠십인역에는 ‘ ’(be ’emūnātō)

나에게 성실하여야‘ ’(evk pi,stew,j 로 되어 있지만  )μου 사본Wc 에는 

나에게 가 없다 칠십인역 사본에도 아퀼라에도 마소라같이 제가 ‘ ’( ) . ‘μου

성실하여야 라고 되어 있다’ .

히브리서에 인용된 것은 나의 의인 으로 된 사본이 ‘ ’(ὁ )δέ δίκαιός μου

많다.34)

성실성을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 보이는 것이며 또 자신이 보이는 것이, 

기 때문에 뜻은 마찬가지다.

공동번역 성서 에서 나를 믿고 진실하게 바로 살아라 멋대로 설치“ ”, “� �

지 말아라 라고 번역한 것은 누구나 실천할 원칙을 드러낸 데 지나지 않”

는다. 

5.2. 선종완 신부의 위의 글에 대한 설명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선종완 신부가 하박국을 번역할 때 

철저하게 본문 비평을 거쳤다는 점이다 먼저 선종완 신부는 히브리어 마. 

소라 본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본문 자체가 어려워 번역이 잘 되지 않는 

32) “Meinrad Stenzel, “Habakuk, 2, 1-4. 5a,” Biblica 에 나열된 구절 시편 , vol. 33, 1952, 508 ( 119, 

욥기 에 보라 선종완 신부의 각주3; 58,3; 82,2; 34,32) .”( )

33) 위 논문 에 나열된 구절 잠언 에 보“ p.509 ( 1,19; 6,32; 8,36; 29:24; 13,3; 16, 17.19; 21,23; 22,5)

라 선종완 신부의 각주.”( )

34) 히브리서 을 가리킨다 선종완 신부의 각주“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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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국 의 앞부분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러면서 고대 역본도 함께 살펴2:4 . 

보는데 그리스어 칠십인역과 시리아어 페쉬타역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역

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분석하면서 고대 성경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를 추정하기도 한다 쪽(153 ).

특별히 칠십인역의 루키안 개정본까지 언급하면서 그분들의 원 (Lucian) 

마소라 본문의 이해가 어떠했을까를 살펴본다.

마소라의 마음을 바르게 지니고 있지 않구나 가 인역에는 “ ‘ ’ 70 ‘ouvk

euvdokei/ ἡ ψυχή μου auvtw/| 라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 .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다 로 보았을 ‘ (naphshi) (bō) (raṣtah) (lo’)’

것이다.”

선종완 신부가 공동번역 성서 의 번역 방식에 대해 쓰신 앞의 글 올바“� �

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 의 쪽에 나오는 설명이다 그런데 선종완 ” 154 . 

신부는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대구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텐

젤이라는 학자의 설명에 귀 기울인 것이다.

이것 말고는 스텐젤 이 악을 행하는 자“ (Meinrad Stenzel) “ (po‘el ’āwel)

는35) 그런 짓으로 제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 (bō) (naphshō) (lo’ ishmōr)”

라36) 고쳐 읽으며 후반부와 만족할 만한 대조를 이루었다 악을 행하는  , . ‘

자 와 올바른 사람 제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 와 살 길이 열린다 또 ’ ‘ ’, ‘ ’ ‘ ’ 

그런 짓으로 와 성실함으로 가 좋은 대조를 이룬다‘ ’ ‘ ’ .”

이 학자를 인용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서의 다른 곳에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학자가 인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 “Meinrad Stenzel, 

“Habakuk, 2, 1-4. 5a,” Biblica 에 나열된 구절 시편 , vol. 33, 1952, p. 508 ( 119, 

욥기 에 보라 위의 글 쪽 와 위 논문 에 나열3; 58,3; 82,2; 34,32) .”( , 153 ) “ p. 509

된 구절 잠언 에 보라 위( 1,19; 6,32; 8,36; 29:24; 13,3; 16, 17.19; 21,23; 22,5) .”(

의 글 쪽 라는 각주를 특별히 단다 그 까닭은 성경 여기저기에 하박국 , 153 ) . 

본문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구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듯하

다 이렇게 선종완 신부는 히브리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원문의 . 

35) “Meinrad Stenzel, “Habakkuk, 2, 1-4. 5a,” Biblica 에 나열된 구절 시편 , vol. 33, 1952, p. 508 (

욥기 에 보라 선종완 신부의 각주119, 3; 58,3; 82,2; 34,32) .”( )

36) 위 논문 에 나열된 구절 잠언 에 보“ p.509 ( 1,19; 6,32; 8,36; 29:24; 13,3; 16, 17.19; 21,23; 22,5)

라 선종완 신부의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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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번역문에도 반영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외에도 선종완 신부는 고대 그리스어 번역도 기원전 세기 기원전 세3 ~ 1

기에 나온 칠십인역 이외에도 기원후 세기에 나온 아퀼라 역도1 (Aquila) 함

께 살펴보고 있다 쪽 그리고 본문 비평을 하는데 신약 히브리서 (153 ). 10:38

에 인용되어 있는 칠십인역 하박국 의 여러 사본까지도 세심하게 평가2:4

한다 쪽 뿐만 아니라 선종완 신부는 이스라엘 사해의 쿰란 지역에서 (154 ). 

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쿰란 동굴의 성서 사본도 참조하면서 히브리1947

어 본문의 이해가 어떠했을까를 설명한다 쪽 그리고 영어 성경도 참조(153 ). 

하여 하박국 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살펴보기도 한다 선종완 신2:4 . 

부는 미국에서 나온 영어 성경 나 영국에서 나온 영어 성경 도 언NAB NEB

급한다 쪽 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성서 를 언급(153 ). (La Bible de Jérusalem)

하는데 아마도 이 성경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세계 최초로 함께 번역

한 성경이기 때문인 듯하다 한국어 공동번역 성서 는 세계에서 두 번째. � �

로 신 구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 일· . 

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서 번역에 임했던 선종완 신부의 자세를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하박국 의 전반부의 번역은 다음과 같은 2:4

결과물을 낳았다 쪽(154 ).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하바꾹 상반 선종완 공동번역 성서 초역( 2:4 , )� �

멋대로 설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하바꾹 상반 공동번역 성서( 2:4 , )� �

이렇게 선종완 신부의 하박국 의 초역과 공동번역 성서 를 비교해 2:4 � �

보면 앞부분은 거의 같다 다만 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보지 않는다 가 . “ .”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로 살짝 바뀌었다 곧 바로 가 “ .” . “ ”

옳게 로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하박국의 이 부분은 선종완 신부가 “ ” . 

돌아가시고 년 뒤에 나온 년의 공동번역 성서 와 년의 1 1977 1999�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에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 � �

년에 나온 북한성경 공동번역 평양교정본 의 구약도 마찬가지이다1984 ( ) . � �

그리고 년에 나온 조선어 스터디 성경 도 북한성경 의 본문을 200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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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스터디 성경이다.37)

6.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선종완 신부는 한국 가톨릭교회 성서 번역의 선구자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구약의 경우가 그렇다 선종완 신부는 수. . 

메르어를 포함하여 북서방 셈어뿐만 아니라 현대어에 능할 정도로 성서학

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선종완 신부는 예술성 또한 뛰. 

어나 그가 아름답게 그린 성서 지도가 네 점이 남아 있다 신학생들뿐만 아. 

니라 성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키워서 성. 

서 번역 작업의 비용을 댈 정도로 성서 번역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다.

또한 선종완 신부는 야훼 라는 신명을 번역어로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 ”

이고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제 경전 외경 에 들어 있는 바룩 을 번역했다2 ( ) “ ” . 

또한 그의 한국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비롯음에 라는 토박이말을 “ ”

창세기의 첫 표현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서 선종완 신부를 가톨릭교회 성경 번역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선종완역“ ”은 비록 구약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공동번�

역 성서 와 북한성경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성경 에 지대한 영향을 미� � � � �

친 성경이다 물론 공동번역 성서 는 선 신부가 직접 번역에 참여한 성경. � �

이기도 하다 위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극히 일부의 구절 창 . ( 1:1, 3; 

출 을 예로 설명했지만 선종완 신부의 번역어는 이들 성경에 그대2:4; 3:14)

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선종완역 은 년에 이미 성경 본문에 자세한 소제목을 달아 “ ” 1958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대지 넣은 신약전서 가. �

로쓴 한글판 과 같은 해에 나온 성경이다 곧 한국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 �

한국 개신교회의 성서까지 포함하여 독자를 위하여 소제목을 달고 가로쓰

기로 펴낸 성경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 주는 성경이 “선종완역”이다. 

또한 선종완 신부가 년에 쓴 논문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1976 “

다 의 앞부분은 그분이 공동번역 성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치열한 학” � �

문적 엄격성과 섬세함으로 하박국 본문을 연구하고 번역했는지 잘 보2:4 

여 주는 부분이다 아마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 가운데 성서 번역을 얼마. 

나 치열하게 했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유일한 글이 아닐까 생각한다.

37) 조선어 스터디 성경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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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종완 신부가 우리에게 남긴 “선종완역” 과 공동번(1958-1963) �

역 성서 는 한국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에게도 크나(1977)�

큰 유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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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ther Laurentius Syen (1915-1976), a Pioneer i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s Bible:

 Focused on Syen’s Version of the Bible (1958-1963) and 

the Korean Common Bible (1977)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Father Laurentius Syen, whose Korean name is Sun, Jong-wan can be called a 

pioneer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s Bible translation. He had excellent 

knowledge of Biblical Studies, being fluent in modern and North-West Semitic 

languages, including Sumerian. In addition, Father Syen was also a man of 

outstanding artistry, who drew four beautiful Bible maps. With these maps, he 

wanted to help not only the seminarians but also the Bible readers. His 

enthusiasm for Bible translation was so great that he would raise quails to cover 

the costs for Bible translation.

Indeed, Father Syen was the first person to use the divine name Yahweh 야(

훼) as a Bible translator, 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e translated the Book 

of Baruch contained in the Second Canon (Apocrypha). His great love for the 

Korean language can be assumed from the fact that he used native Korean word 

비롯음에 ‘ (bee-rot-eum-eh meaning in the beginning)’ as the first word of his 

translation of Genesis. It is in this respect that Father Syen is called a pioneer in 

the Catholic Church’s Bible translation work.

Syen’s Version of the Bibl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the North Korean Bible (1984), and the Catholic 

Bible (2005) although it wasn’t a full translation of all Old Testament books. Of 

course, Father Syen did participate i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Only few verses of Genesis and Exodus (Gen 1:1, 3; 2:4; 

Exo 3:14) are given as examples in the paper, but expressions from Father 

Syen’s Version of the Bible have been passed down in those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In addition, the first part of Father Syen’s paper, Even the right person can 

live by trusting 올바른 사람도 믿어야 살 수 있다 ( , 1976) clearly show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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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e academic rigor and sensitivity in studying Habakkuk 2:4 text to translate 

the verse when he wa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project. It is probably the only writing in Korean that reveals how intense the 

work of translating the Bible is.

I believe Father Syen’s own translation (1958-1963) and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77) are a great legacy not only for the Korean Catholic Church 

but also for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